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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반위, 중소적합업종 선정 “박차”
서비스업 선정기준 가이드라인 상정 … 7월 말부터 신청접수

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.

동반위는 7월18일 본회의를 열어 <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>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7월10

일 발표했다.

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위원이 동반위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<적합업종 선정 추진방안>

보고서를 바탕으로 실무 회의에서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.

보고서에서 김세종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 선정할 것, 음식점 등 생활형 서비스업

위주로 선정을 시작할 것, 대기업이 배제되더라도 품질 수준이 낮아지지 않을 업종을 고를 것 등을 제안했다.

중소기업계는 7월18일 본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결정되면 7월 말부터 적합업종 신청 접수가 시작될 수

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앞서 동반위는 5월과 7월4일 2번의 공청회를 열고 선정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들었으나, 가이드

라인 제정 등 가시적인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중소기업 단체에게 “진행이 너무 느린 것 아니냐”는 비판을 받

기도 했다.

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7월4일 공청회 후 별도로 성명을 발표해 “동반위가 제대로 된 계획을 내놓지는 않고

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

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6월 제주도에서 열린 <201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>에서 “동반위는 신중하게 진

행한다고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”고 촉구했다.

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지난 공청회에서 “서비스업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”

며 “다만, 중소기업들의 바람을 고려해서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에 속도를 내겠다”고 말했다.

중소기업계 관계자는 “2011년 제조업 때에도 가이드라인 확정 후 적합업종 선정 마무리까지 5개월 가량 걸

렸다”며 “동반위가 더 속도를 높여 서비스업도 연내에 결론을 보길 바란다”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

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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